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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경제적 성과 유사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한 목적이다. 지난 25년 동안 구축된 한국노동패널에서 쌍둥이 데이터

를 구축하여 쌍둥이와 비쌍둥이 형제자매간 자녀 상관계수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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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1~5세인 자녀를 비교군으로 설정한 결과, 쌍둥이 그룹에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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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0.31로 가장 낮다. 둘째, 임금으로 측정된 노동시장 성과 역시 쌍

둥이 그룹에서 ICC가 0.81로 가장 크다. 나이 차이=1세이면 0.45이고 

나이 차이=5세이면 0.38까지 감소한다. 본 연구에서는 KLIPS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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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유전학뿐 아니라 사회과학에서도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과가 유전적 요인과 환

경적 요인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는 지속적인 연구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초기 연구는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교육 및 노동시장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Coleman et al.(1966)은 미국의 교육기회 평등에 관한 연

구에서 학교의 자원보다는 학생의 가정 및 사회적 배경이 교육성과에 더 큰 영향

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Bowles and Gintis(1976)는 학교 성적보다는 학생의 사회

적 배경과 가정 환경이 그들의 경제적 및 교육적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행동유전학이 부상하면서 유전적 요인이 인간의 행동과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는 주장이 흐름을 주도하게 된다. Plomin and DeFries(1980)는 지능과 유전적 

요인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쌍둥이와 입양 아동 연구를 통해 지능의 변이

가 유전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Scarr and Weinberg(1978)는 

입양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입양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 지능 

사이에는 큰 연관성이 없으며 생물학적 부모의 지능과 입양 아동의 지능 사이에는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복잡한 인간 행동과 

특성의 발현을 단순히 하나의 영향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환경과 유전적 요인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인지발달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

장한다(Caspi et al., 2010; Tucker-Drob and Harden, 2011). 

Bouchard and McGue(2003)는 인간행동(인지능력)의 개별적 차이를 이해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법적(additive) 분산 요소(variance component) 관계를 

정의한다. 는 개인행동 또는 인지능력,  는 유전적 요인(genetic effect), 는 

공유된 환경 요인(shared environmental effect) 그리고  는 공유되지 않은 환

경 요인(non-shared environmental effect)을 의미한다. 환경적 요인을 공유된 

환경과 공유되지 않은 개별적 환경으로 구분한다. 공유된 환경은 같은 부모 밑에

서 자라면서 공유하는 부모 훈육과 가정 배경이고 공유되지 않은 환경은 동료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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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peer effect)나 예상치 못한 우연한 기회(accidents) 등 자녀 개인에게 적용되

는 이질적인(heterogeneous) 환경 효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1) 

                                       (1)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과 차이가 식 (1)과 같은 3가지 요소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다만 분석대상을 같은 부모하에서 자란 자녀로 한

정하여 유전적 요인  는 통제하고자 한다. 다만 유전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환경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쌍둥이 그룹(처리군)과 쌍둥이가 

아닌 형제자매(비교군)를 비교하고자 한다. 쌍둥이는 일란성과 이란성 쌍둥이 유

형이 있지만 일란성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하는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 KLIPS)에서 일란성과 이

란성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두 이란성 쌍둥이(Dizygotic Twin : DZ)로 

간주하기로 한다. 이란성 쌍둥이와 쌍둥이가 아닌 형제자매(non-twin siblings)의 

유전적 유사성은 모두 50%로 알려져 있다2). 두 그룹 간 유전적 유사성이 동일하

다면 처리군과 비교군의 유일한 차이는 나이 차이(age difference)이다.3) 

Koeppen-Schomerus et al.(2003)은 이란성 쌍둥이의 인지적 유사성이 쌍둥

이가 아닌 형제자매보다 더 크다고 주장한다. 어린 시절 공유된 환경 추정치를 이

러한 결론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다. 영국과 웨일스 쌍둥이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에 따르면 쌍둥이에 대한 공유된 환경의 추정치가 비쌍둥이 형제자매에 비해 두 

배 이상 크다. 쌍둥이에 대한 특별한 공유된 환경 효과를 설명할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형제자매가 공유하지 않았던 인지능력과 관련된 경험들

이 쌍둥이에게는 동일한 나이 때문에 공유된다고 주장한다. 

1) 공유된 환경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지위), 자녀 양육환경 및 태도 
그리고 자녀 간 유대관계 등이 있다.

2) 어떤 유전자에 대해, 한 형제자매(쌍둥이 또는 non-twin siblings)가 부모로부터 특정 대
립유전자(allele)를 물려받으면, 다른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로부터 같은 대립유전자를 물려
받을 확률은 50%이고, 다른 대립유전자를 물려받을 확률도 50%이다. 이 확률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립유전자 모두에 적용되므로, 전체적으로 두 형제자매가 같은 유전자에 대해 
같은 두 대립유전자를 물려받을 확률은 25%이다. 부모로부터 다른 대립유전자를 물려받
을 확률도 25%이며, 한 부모로부터는 같은 대립유전자를, 다른 부모로부터는 다른 대립유
전자를 물려받을 확률도 50%이다. 쌍둥이 또는 비쌍둥이 형제자매의 예상되는 유전적 유
사성은 약 50%이다.

3) 자녀 개인별 이질적 환경에 해당하는  는 무작위적인 확률오차(random error)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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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적 유사성을 통제한 상황에서 나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유된 환경

의 차이가 자녀 간 사회경제적 성과 유사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

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그림 1]에서는 2009년 이후 우리나라 출생아 수와 그 유

형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12년 48만 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

한다. 그러나 쌍둥이 출산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체 출생아 수의 

4.75%까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1] 전체 출생아 수와 쌍둥이 비율

자료 : www.kosis.kr의 출생아 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998년(1차 조사) 시작되어 2022년(25차 조사)까지 수행된 장기간 패널조사인 

KLIPS의 장점은 분석에 필요한 쌍둥이 표본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

로 동갑인 쌍둥이의 아동ㆍ청소년기 공유된 환경이 교육과 노동시장 성과 유사성

에 미치는 영향을 자녀 상관계수(sibling-correlation) 추정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유전적ㆍ환경적 요인과 자녀 상관계

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정리한다. 제Ⅲ장에서는 KLIPS 1~25차 데이터에서 

구축한 쌍둥이 데이터에 관해 설명하고 쌍둥이 그룹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량을 정리한다. 제Ⅳ장에서는 처리군과 비교군에 속한 자녀 상관계수를 추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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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실증분석 모형과 그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실증분석 결

과를 요약하고 연구가 가지는 함의를 제시한다.

Ⅱ.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유전적ㆍ환경적 요인과 자녀 상관계수

자녀 간 인지능력이나 사회경제적 성과의 유사성(similarity) 또는 비유사성

(dissimilarity)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교육수준과 임금 변수의 자녀 상관계수를 추

정하는 실증적 방법을 사용한다. Conley and Glauber(2007)는 미국의 PSID 

(Panel Survey of Income Dynamics) 데이터를 이용하여 형제간 노동시장 및 

사회경제적 결과에서 인종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흑인 형제는 백인보다 더 

유사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배경이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이 흑인이 백인 형제에 비해 더 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동적 변화

는 가구 자원이 부족하여 노동시장 초기 단계에서 자신을 뒷받침해 주기 어려운 흑

인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본 연구의 쌍둥이 연구와 Conley and Glauber(2007)

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가구 배경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구 배경은 형제자매 간 유

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한 환경적 영향은 인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Mazumder and Levine(2003)은 미국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of Youth)의 2개 코호트(NLSY66과 NLSY79) 표본에 기초하여 형제간 소득 상관

관계가 0.26에서 0.45로 증가하였음을 추정하였다. 이는 자녀 간 공유되는 가구 

및 지역사회 영향이 사회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나타낸

다. 이들의 연구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형제자매 간 경제적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

를 추정하고 있고 유전적 요인과 더불어 가구 및 지역사회 환경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자녀 간 소득뿐 아니라 교육수준 역시 자녀 상관관계의 상당 부분을 가구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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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Hauser and Mossel(1985)은 518명의 

위스콘신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과 그 형제의 직업과 학력을 조사한 자료를 이용한

다. 가구 구성원은 교육수준 분산(변동성)의 50%와 직업적 지위 분산의 1/3 이상

을 차지하지만, 가구배경을 통제하지 않더라도 교육수준이 직업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과대평가(upward bias)되지 않을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Cawley et al.(2023)은 자녀 간 교육수준에 구체적인 유형의 동료효과(peer 

effect)를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자녀 중 한 명의 교육수준이 다른 자녀의 교육성

과에 대한 다항 유전 점수(Polygenic Score : PGS)와 어느 정도 관련되었는지 추

정한다4). 미국의 NSLY 청소년기~성년 기간에 나타난 유전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

정된 모형에 따르면 형제-자매간 이러한 유전적 양육(genetic nurture)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형제나 자매의 PGS가 높으면 해당 개인이 대학 학위

를 가질 확률이 7.1%에서 7.8% 증가한다. 자기보다 어린 형제가 있는 경우, 성별

이 다른 남매 그리고 교육수준이 평균 이하인 PGS를 가진 개인의 경우에 이러한 

효과는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얻었다. Cawley et al.(2023)의 연구는 유전

적 요인(여기서는 PGS)이 개인의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

에서 본 연구와 연결 지점이 존재한다. 특히 이들의 연구는 동료 효과와 유전적 

양육을 통해 같은 가정에서 성장한 형제자매 간 상호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Rowe et al.(2003)은 유전 가능성은 부모 교육수준이 우수한 환경에서 더 높아

진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부모의 교육수준이 어떻게 언어 IQ 변화에 대한 유전

적 및 환경적 조절효과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전체 표본(일란성, 이란성, 동일 부

모 형제자매, 같은 가정의 사촌, 생물학적으로 관련 없는 형제)에서 유전 가능성에 

대한 분산 추정치는 공유환경에 대한 추정치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유전 가

능성과 공유된 환경 역시 모두 부모 교육수준에 의해 조절된다. 구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유전 가능성이 높고 공유된 환경 분산 추정치가 작아진다.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에서는 유전 가능성이 감소하고 공유된 환경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 연구는 부모의 교육수준이라는 특정 환경적 요인이 형제자매 간 유

사성에 미치는 유전적 및 환경적 기여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유전과 환경의 상호

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논의를 포함한다.  

4) 교육수준 PGS는 교육수준과 관련된 다양한 유전자 변이를 기반으로 하며, 이 점수가 높
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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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et al.(2023)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청소년기 동료(peer)의 교육환경이 

더 높을 때 언어 지능의 유전 가능성이 증가하고 공유된 환경 효과는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동료의 조절 효과는 성인기까지 지속되며, 이러한 효과는 인지발

달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유전-환경 상호작용에 부분적으로 기인하기 때문으로 

예상한다. 지능의 유전 가능성이 어떻게 부모의 교육수준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연결 지점이 존재한다. 

유혜림(2022)은 KLIPS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녀 간 사회경제적 성과의 유사성

을 추정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깊다. 이 연구에서는 자녀 상관관계를 통

해 부모 배경효과를 보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수준 전체 분산의 약 36%를 가구 

요인이 설명한다. 임금의 경우 교육에 비해 가구 배경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 형

제보다 자매간 임금의 자녀 상관계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본 연구는 Haveman and Wolfe(1995)의 Wisconsin 모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Wisconsin 모형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태가 자녀의 교육 및 노동시장 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전적 및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자녀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공유된 환경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Wisconsin 모형에서 강조하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

경이 자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맥락적으로 연결된다. 본 연구는 가구 내의 공

유된 환경이 어떻게 자녀의 교육 및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쌍둥이 관련 연구

쌍둥이 연구는 일란성(Monozygotic twins : MZ)과 이란성(DZ) 쌍둥이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유전적 동일성이 쌍둥이 성과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대표적인 연구 방향이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과 환경 요인

을 이해하기 위해 유전적으로 같은 일란성 쌍둥이와 50% 동일한 이란성 쌍둥이의 

상관계수를 비교한다(허윤미, 2005). MZ와 DZ 간 환경 요인이 같다고 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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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의 상관계수가 DZ의 상관계수보다 높다면 그 차이는 유전적 요인이 작용한다

고 예상할 수 있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유전적 영향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공유

된 환경의 영향이 없다면 DZ의 상관계수는 MZ의 상관계수의 절반이 된다. 만약 

추정된 DZ의 상관계수가 MZ의 상관계수 절반보다 크다면 이는 공유된 환경이 그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Loehlin and Nichols(1976)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학생에게 자아검

사를 실시하여 일반 자아개념(general self-concept)에 미치는 유전적 영향이 약 

40%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McGuire et al.(1999)은 720쌍의 쌍둥이 형제

자매에게 자아개념 척도를 적용한 결과 유전의 영향이 최대 61%에 이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공유된 환경의 영향은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고 유전 이외는 비공유 

환경과 측정오차에 의해 설명되었다. 

다른 자녀와 달리 쌍둥이의 특징이 동갑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공유된 환

경”이 쌍둥이의 인지능력에 미치는 연구도 존재한다. Plomin and Daniels 

(2011)는 개인행동 특성을 결정하는 데 유전보다 환경적 영향이 중요하다고 주장

하며, 이를 한 가구 내에서 자란 입양 아이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환경을 공유하지만 유사한 심리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개별적

으로 독특한 비공유 환경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Matteson et al.(2013)은 쌍둥이와 입양 데이터를 동시에 모델링하여 청소년 

성격에 대한 공유된 환경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다차원 성격 질문지(Multi 

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 MPQ)에서 흡수(Absorption) 분

산의 15%, 소외감(Alienation) 분산의 10%, 피해 회피(Harm Avoidance) 분산

의 14% 그리고 전통주의(Traditionalism) 분산의 26%에서 중요한 공유환경 영

향을 발견하였다. 

허윤미(2005)는 서울 쌍둥이 가족 연구에 등록된 초등학생 226쌍의 일란성 쌍

둥이와 168쌍의 이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자아개념 검사를 실시하였다. 유전의 

영향은 12~35%이고 공유된 환경의 영향은 14~38% 정도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동, 외모, 신체적 특성과 불안감 영역의 자아개념은 유전 

영향력이 약하고 공유/비공유 환경이 주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쌍둥이에 대한 실증분석은 표적 집단을 선정하고 설문조사 및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넘어 패널서베이에서 관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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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쌍둥이를 식별하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기존 쌍둥이 

연구가 개인의 심리적ㆍ인지능력에 미치는 유전적/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

는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패널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의 사회경

제적 성과에 미치는 환경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존재한다. 

Ⅲ. 분석자료

1. KLIPS 쌍둥이 데이터 구축

민인식 외(2023)의 연구에서는 KLIPS 1~24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족관계행

렬(Family Relation Matrix : FRM)을 부가 데이터로 생성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기존 KLIPS 데이터에서 가구 구성원 간 관계는 “가구

주와의 관계”에 의해 정의된다.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 간 관계를 새롭게 정의한 

데이터가 FRM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 내 쌍둥이를 식별하기 위해서 FRM의 

“가구원 간 관계” 코드를 이용한다. FRM 데이터에서는 [그림 2]와 같이 pid_ego

(본인 pid)와 pid_alter(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 id)가 주어진다. ea_rel 변수에

서는 상대 가구원에 대해 본인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hhid=44 

가구에 속한 pid_ego=4403과 pid_alter=4404 가구원이 서로 형제자매 관계로 

나이가 서로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구주의 자녀이면서 쌍둥이 관

계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pid_ego=5703과 pid_alter=5704 역시 쌍둥이 관

계에 해당한다.5) 

FRM 데이터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 id 쌍(pair)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해당하는 쌍둥이로 선택한다. 조건 1과 조건 2에 해당하는 두 사람의 

나이가 가장 어린 조사 시점(wave)에서 가구주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만 남

5) FRM 데이터에서 pid_ego(본인)를 중심으로 같은 가구 내 다른 가구원(pid_alter)을 매칭시
킨 데이터이다. 따라서 가구원이 4명인 가구에서는 총 16가지 매칭이 발생한다 (본인-본인 
매칭 포함). 매칭된 가구원 간 관계가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의 관계를 정의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그 변수가 ea_rel 변수이다. ea_rel 변숫값 중에서 “형제자매”에 해
당하는 매칭만 남긴 후 그 형제자매 간 나이가 서로 같으면 쌍둥이로 식별할 수 있다. 



  노동정책연구ㆍ2024년 제24권 제1호116

겼다. 가능한 최근 출생 코호트를 분석하기 위해 생년을 1970년 이후로 한정하고, 

겹쌍둥이 또는 세쌍둥이 가구에서는 2명만 남기기 위해 첫째-둘째만 분석대상에 

포함한다.6)

[그림 2] FRM에서 쌍둥이 예시

<표 1> 분석대상 쌍둥이 식별 조건

조건 1 ea_rel==“형제자매”로 정의되는 관계

조건 2 pid_ego와 pid_alter의 나이가 같은 경우 

조건 3 가구주의 자녀 또는 가구주의 손자녀인 경우

조건 4 생년이 1970년 이후인 경우

조건 5 겹쌍둥이 또는 세쌍둥이인 가구에서는 첫째-둘째만 분석대상에 포함

최종 분석대상 167쌍(334명)

분석대상에 포함된 전체 쌍둥이 가구는 167쌍(334명)이며, 1972년생~2022년

생 쌍둥이까지 찾을 수 있다. 쌍둥이 성이 다른 경우(이성)는 42쌍으로 전체의 

25%, 동성(남성) 쌍둥이는 68쌍으로 전체의 40% 그리고 동성(여성) 쌍둥이는 57

쌍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한다. 

KLIPS는 패널조사이므로 쌍둥이를 매 조사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관찰하여 그

들의 변화를 추적하는 장점이 있다. KLIPS의 개인레벨 조사는 15세 이상인 가구

원에 대해서만 설문을 답하고 있다. 따라서 쌍둥이 데이터와 개인레벨 데이터를 

병합하면 15세 미만 시점의 쌍둥이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 쌍둥이 조건과 15

세 이상 조건을 모두 만족한 개인은 163명이고 1,371개 관측치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2>에서 정리한다. 

6) 1~25차 데이터에서 조건 1~4를 모두 만족한 겹쌍둥이 가구는 2가구이고 세쌍둥이 가구
는 6가구를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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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차에서 반복 조사되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면 163명이 1,371개 관측치로 

주어진다. 평균 나이는 27세이고 최소 15세 그리고 최고령은 50세 시점까지 관찰

된다. sex(성별) 평균 0.5 미만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쌍

둥이가 취업한 경우는 모두 642개 관측치로 전체의 46%를 차지한다. 평균 임금

(자영업자는 월 평균 소득을 계산)은 230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쌍둥이에 해당하는 개인의 기초통계량

obs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age 1,371 27 8.8 15 50

male
(남자=1, 여자=0)

1,371 0.44 0.49 0 1

edu
(교육수준 
6개 범주)

1,371 3.88 1.42 2 6

econstat
(1=취업자,
2=실업자,
3=비경활)

1,371 2.03 0.98 1 3

job_type
(1=임금근로자,

2=비임금근로자)
642 0.89 0.30 0 1

wage
(임금)

617 230 189 0 3,827

개인 : 163명 관측치 : 1,371개

  주 : 1) wage(임금)는 월 평균 임금(자영업자는 소득), 단위는 만 원, 2022년 기준 실

질임금.

     2) edu는 6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무학, 2=고졸 미만, 3=고졸, 4=대재 및 

중퇴, 5=전문대졸, 6=대졸 이상.

쌍둥이 간 교육수준과 임금(소득)의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는 <표 3>에서 정리

한다. 먼저 교육수준을 1~6 범주 연속형으로 간주하고 피어슨(Pearson) 상관계

수를 계산한다. 쌍둥이의 취업상태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인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와 취업상태를 임금근로자로 한정한 표본에서 상관계수를 제시한다. 

쌍둥이 자녀의 교육수준은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관찰되지만, 최종 학력만 고

려하기 위해 조사 wave 중에서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값을 선택한다. 개별 쌍둥

이의 교육수준을 연속형 변수로 간주하고 상관계수를 계산한다. 임금(소득)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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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쌍둥이 간 상관계수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인 개인을 모두 포함하여 계

산한 결과와 임금근로자인 쌍둥이만을 포함한 상관계수를 모두 계산한다. <표 3> 

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준의 상관계수는 0.70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다만 1980년생과 1990년생의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

면 쌍둥이 대부분은 대학졸업 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임금 상관

계수는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하면 상관계수는 0.60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임금근로자로 한정하면 상관계수가 0.72로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쌍둥이 간 교육수준과 임금의 상관계수

교육수준

임금(소득) 수준

 
  



임금&비임금 
근로자 모두 포함

임금근로자만 

0.70 0.60 0.72

  주 : 같은 가구 에 속한 쌍둥이 첫째 과 쌍둥이 둘째 의 상관계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쌍둥이 간의 교육/임금에서 계산된 높은 양의 상관관

계가 유전적 유사성을 지닌 다른 자녀(non-twin siblings)에게도 나타나는지 확

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부모 환경 아래에서 성장한 자녀 간 사회경제적 성과 유사

성이 쌍둥이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면 제Ⅱ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유된 환경의 

영향력을 예상할 수 있다. 

2. 처리군과 비교군 설정

본 연구에서 공유된 환경의 정도는 두 자녀 간 나이 차이에 의해서 정의한다. 

특히 쌍둥이 그룹은 공유된 환경 정도가 가장 높은 그룹으로 가정하고 있다. 쌍둥

이는 나이 차이=0이기 때문에 공유된 환경의 정도가 가장 큰 처리군(treatment 

group)으로 가정한다. 쌍둥이 그룹과 비교를 위해 공유된 환경의 정도가 다른 자

녀그룹을 비교군(comparison group)으로 설정한다. 비교군에 속한 쌍둥이가 아

닌 자녀그룹은 다음과 같이 5개 자녀그룹으로 설정한다. 

비교군은 형제자매(가구주의 자녀) 중에서 나이 차이가 1~5세인 경우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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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이 차이가 클수록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공유된 환경이 상대적으로 적

다고 가정한다. KLIPS에서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해서만 개인레벨 변수가 존재하

기 때문에 처리군과 마찬가지로 비교군 선정에서도 15세 이상 형제자매로 한정한

다. 나이 차이=2세인 형제자매를 KLIPS에서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아래 

결과에서 확인한다. 

<표 4> 처리군과 비교군의 정의 및 대상 표본 수

나이 차이 표본 수 비고

처리군
(twins)

0 163명

비교군
(non-twin 
siblings)

1 1,242명

1) 쌍둥이가 속한 가구 내 자녀 
쌍은 비교군에서 제외

2) 한 가구 비교군에 속한 자녀 
쌍이 2쌍 이상이면 첫째-둘
째만 분석대상에 포함

2 3,142명

3 2,048명

4 1,246명

5 792명

  주 : 비교군 역시 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

Ⅳ. 실증분석 : 교육과 노동시장 성과

1. 성과변수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회경제적 성과변수로 분석대상 개인의 교육수준과 

취업한 개인의 임금을 측정한다. 쌍둥이 처리군과 마찬가지로 비교군에서도 교육

수준은 조사 wave 중에서 최고 학력을 최종 교육수준으로 정의한다. 제Ⅲ장 <표 

3>에서 언급하였듯이 모든 대졸자를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이 높은 대학진학률을 

고려할 때 적절한지 의문이다. 실증분석에서는 개인의 교육성과를 다음과 같이 6

개 순서형 값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새로운 교육수준 변수(edu_new)에서는 고

졸 이하=1, 대학중퇴 및 전문대 졸=2, 그리고 4년제 대학 졸업자 중에서 대학 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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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에 따라 3~6 그룹에 배정하였다. KLIPS에서는 졸업한 대학의 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변수를 이용하여 4년제 대학졸업자의 대학 랭킹을 4개 그룹으로 배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학랭킹은 이지영ㆍ고영선(2023)의 부록 <표 1>에

서 제시한 대학랭킹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표 5> 교육성과 변수의 재구성

교육수준 원변수 : edu 새로 구성한 교육수준 변수 : edu_new

1
 무학

1
무학, 고졸미만, 고졸

2
고졸 미만

2
대재 및 중퇴, 전문대졸

3
고졸

3
4년제 대학 중에서 하위 40%

가야대 외 48개 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4
대재 및 중퇴

4
4년제 대학 중에서 40~60%

건국대 충주캠퍼스 외 28개 대학

5
전문대졸

5
4년제 대학 중에서 60~80%
강원대학교 외 32개 대학

6
대졸 이상

6
4년제 대학 중에서 상위 20%

서울대학교 외 31개 대학, 사관학교 

  주 : 3~6그룹에 속한 구체적인 대학교 이름은 이지영ㆍ고영선(2023)의 Table A.1을 

참고.

노동시장 성과변수로는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평균 임금(wage)을 선택하고 비임금근로자는 월 평균 소득(income) 변수를 

사용한다. 

2. 실증분석 모형

자녀 간 교육 및 노동시장 성과변수의 상관계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Conley 

and Glauber(2008)와 유혜림(2022) 연구에서 사용한 멀티레벨 회귀모형(multi- 

level regression model)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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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육성과 변수는 1~6의 순서형 범주에 속하지만 본 연구모형에서는 연속

형 변수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two-level 모형을 설정한다. 각 개인에게 교육성

과는 최고 학력수준으로 한 번만 주어지는 데이터 구조이다. 식 (2)에서는 종속변

수의 분산을 상위레벨(가구 배경)과 하위레벨(개인 특성)의 분산 합으로 형성된 무

조건부 모형(unconditional model)을 설정한다. 

                                                 

where                                                   (2)

식 (2)에서 교육성과의 분산      
  

  
 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위 

결과를 이용하여   가구 내에 속한 쌍둥이    의 교육성과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3)

식 (2)의 two-level 모형을 추정한 가구레벨 오차항 분산 추정치  
 와 개인레

벨 오차항 분산 추정치  
를 이용하여 처리군에 속한 2명의 쌍둥이 간 교육성과 

상관계수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식 (2) 모형을 비교군 표본만 이용하여 추정하면 

(쌍둥이가 아닌) 자녀 간에도 상관계수 추정치 역시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모형은 쌍둥이 간 교육성과 상관계수가 개인 성별(sex)과 출생연도 코

호트(birth-year cohort)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 조건부 모형

(conditional model)이다. 가령 쌍둥이 간 교육성과 상관계수가 크다면 그 이유 

중 하나는 최근 출생 코호트가 비교군에 비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건부 모형을 설정한다.7) 

                           

where    ∣                                   (4)

7) 유혜림(2022) 연구모형에서는 통제변수로 부모특성(소득과 교육수준)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된 환경의 상당 부분이 부모특성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해
당 변수의 효과를 식별하는 대신 공유된 환경에 포함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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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교육성과의 상관계수는 식 (4)를 추정한 후 다음과 같이 가구레벨 오차

항  분산과 개인레벨 오차항   분산을 이용하여 유사하게 얻을 수 있다.

        ∣         


  





       (5)

교육성과와 달리 노동시장 성과인 임금은 wave별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three-level 모형을 설정한다. 식 (6)과 식 (7)에서는 무조건부 

모형과 조건부 모형을 설정한다. 식 (7)의 조건부 모형에서는 개인 성별, 나이, 출

생코호트 변수를 포함한다. 취업한 이후에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임금체계를 반영하고자 한다. 식 (6)과 식 (7)에서  는 같은 가구  에 속한 쌍둥

이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 효과(가령 경기 호황 또는 불황)를 의미한

다.

                                                   (6)

                               

where                                      (7)

Three-level 모형에서는 민인식ㆍ최필선(2022: 13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쌍둥이      간 임금 상관계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8)

자녀 간 교육성과 상관계수에 해당하는 식 (5)와 노동시장 성과에 해당하는 식 

(8)의 결과를 얻기 위해 비교군과 처리군에 속한 각 표본데이터를 이용한다. 

3. 실증분석 결과

<표 6>에서는 자녀 간 교육성과 상관계수를 얻기 위해 처리군과 비교군 표본을 

이용하여 two-level(가구-자녀) 회귀모형 추정결과를 정리한다. 각 개인(자녀) 쌍

(pair) 중에서 두 자녀가 모두 포함된 케이스만 남긴 후 회귀모형을 추정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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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교육성과 회귀모형 추정결과

처리군 :
무조건부 모형 

처리군 : 
조건부 모형

비교군 :
조건부 모형 

쌍둥이 그룹 쌍둥이 그룹 
age_diff

=1세
age_diff

=3세
age_diff

=5세

 
(남자=1, 
여자=0)

 -0.465*
(0.240)

-0.156**
(0.077)

-0.189***
(0.064)

0.008
(0.108)

     
(80년대생)

 -0.014
(0.340)

0.293**
(0.125)

0.525***
(0.099)

0.108
(0.157)

     
(90년대생)

  0.016
(0.305)

0.108
(0.122)

0.083
(0.095)

0.022
(0.161)

 0.888 0.850 0.875 0.794 0.800

 0.829 0.830 1.073 1.150 1.187

log -195 -193 -1,847 -2,806 -1,086

가구 obs 64 64 543 813 310
개인 obs 128 128 1,086 1,626 620

  주 :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괄호 안은 추정계수의 표준오차를 의미.

3) 출생 코호트 변수의 기준범주는 bcohort70(70년대생). 

     4) age_diff=2세와 age_diff=4세 비교그룹에 대해서 추정결과를 얻었지만, 지면 

제약상 생략. 

     5) 비교군에 대해서도 무조건부 모형 추정결과를 얻었지만 지면제약상 생략.

라서 각 가구에서는 2명의 자녀가 선택되어 분석에 포함된다. 처리군에 속한 쌍둥

이 표본에 대해서 무조건부와 조건부 모형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두 모형에서 상

위레벨(가구) 오차항 표준편차와 하위레벨(자녀 개인) 오차항 표준편차는 큰 차이

는 없는 것으로 얻어진다. 식 (3) 공식을 이용하여 ICC(Intra-Class Correlation)

를 얻을 수 있다. ICC=0.51(조건부 모형)~0.53(무조건부 모형)이고 쌍둥이 자녀 

간 교육성과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비교군에 속한 

비쌍둥이 자녀 간 ICC 역시 양의 값으로 추정된다. age_diff(나이 차이)가 커질수

록 두 자녀 간 ICC는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ge_diff=1세(1살 차

이 자녀)의 ICC=0.41 정도이고 age_diff=3세(3살 차이 자녀)의 ICC=0.33, 그리

고 age_diff=5세(5살 차이 자녀)의 ICC=0.31 정도이다. 같은 부모 밑에서 성장하

였더라도 두 자녀의 나이 차이에 따라 공유된 환경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동갑인 

쌍둥이가 서로 공유한 환경의 정도가 가장 크고 이러한 현상은 교육성과의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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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에서는 무조건부 모형과 조건부 모형에서 추정된 자녀 간 교육성과의 

상관계수(ICC)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자녀 간 나이 차이가 증가할수록 두 자녀

의 교육성과 유사성은 점차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ge_diff=0세(쌍둥이)

인 경우에 가장 유사성이 크고 age_diff=4~5세인 경우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준다. 

[그림 3] 교육성과의 ICC : 처리군과 비교군

.3

.35

.4

.45

.5

.55

0 1 2 3 4 5
age_diff between siblings

Unconditional Conditional

  주 : age_diff의 증가에 따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lowess mean smoothing 결과

를 제시.

노동시장 성과인 임금은 2022년 기준 실질임금으로 환산한 후 로그값을 취해 

사용한다. <표 7>에서는 식 (6)(무조건부 모형)과 식 (7)(조건부 모형)에 해당하는 

three-level 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정리한다. 각 레벨에 해당하는 오차항의 

표준편차 추정치를 이용하여 자녀 간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먼저 처리군인 

쌍둥이 표본에서는 0.808(조건부)~0.809(무조건부)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를 얻는

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고 같은 시점(wave)에 취업해 있는 쌍둥이 2명의 임금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군으로 나이 차이가 있는 자녀 

간 상관계수는 age_diff=1세인 경우는 0.45(조건부 모형)로 쌍둥이 그룹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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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감소한다. age_diff=3세인 경우는 0.41 그리고 age_diff=5세인 표본에서는 

0.38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나이 차이=3~5세 그룹에서는 서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표 7> 임금 회귀모형 추정결과

처리군 : 
무조건부 모형 

처리군 : 
조건부 모형

비교군 :
조건부 모형 

쌍둥이 그룹 쌍둥이 그룹 
age_diff

=1세
age_diff

=3세
age_diff

=5세

 
(남자=1, 
여자=0)

0.295***
 (0.106)

0.151***
(0.018)

0.200***
(0.015)

0.347***
(0.023)

 
0.038***

 (0.002)
0.036***
(0.001)

0.042***
(0.001)

0.032***
(0.001)

    
(80년대생)

0.105
 (0.198)

0.113**
(0.045)

0.137***
(0.035)

0.138**
(0.055)

    
(90년대생)

0.354***
 (0.209)

0.143***
(0.052)

0.195***
(0.044)

0.258***
(0.078)

 0.476 0.493 0.302 0.288 0.269

 0.189 0.000 0.000 0.000 0.000

 0.249 0.239 0.338 0.347 0.341

log -114 -55 -1142 -1,693 -626

Obs 324 324 2,608 3,712 1,436

  주 :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괄호 안은 추정계수의 표준오차를 의미.

3) 기준범주는 bcohort70(70년대생). 

     4) age_diff=2세와 age_diff=4세 비교그룹에 대해서 추정결과를 얻었지만, 지면 

제약상 생략. 

     5) 비교군에 대해서도 무조건부 모형 추정결과를 얻었지만 지면제약상 생략.

[그림 4]에서는 자녀 간 임금 상관계수의 평활화된 값을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

다. 쌍둥이 그룹에서는 상관계수가 매우 크지만, 자녀 간 나이 차이가 증가할수록 

그러한 양의 상관관계는 계속 감소하고 age_diff=3세 이상인 그룹에서는 상관관

계 정도가 큰 변화가 없이 0.4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3~5세 그룹에서는 자

녀 상관계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노동정책연구ㆍ2024년 제24권 제1호126

쌍둥이 그룹에서 특이하게 자녀 상관계수가 큰 값으로 추정되고 자녀 나이 차이가 

증가할수록 자녀 상관계수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3세 이상이면 그 차이가 거의 없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동시장 성과의 상관계수는 교육성과보다 더 큰 수치로 추정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노동시장 성과가 자녀 간 교육성과의 유사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8) 

쌍둥이의 교육성과가 유사하다는 것을 이미 [그림 3]에서 확인하였고 이러한 교육

수준의 유사성이 임금 유사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교육수준뿐 아니라 자녀 간 임금 상관관계는 공유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는 것을 [그림 4]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유된 환경의 정도가 가장 크다고 

예상되는 쌍둥이 그룹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나이 차이가 증가

할수록(즉, 공유된 환경 정도가 감소할수록) 자녀 간 상관관계가 줄어든다. 

[그림 4] 노동시장 성과의 ICC : 처리군과 비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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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onditional Conditional

  주 : age_diff의 증가에 따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lowess mean smoothing 결과

를 제시.

8) <표 3>에서 쌍둥이의 교육 상관계수는 0.7 정도로 높지만 [그림 3]에서 교육 ICC=0.53 
정도로 차이가 있는 이유는 <표 3>에서 교육수준은 1.무학~6.대졸 이상 범주형 변수를 사
용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반면 [그림 3]에서는 <표 5>에서 제시한 새로운 교육수준 범주
형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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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유전적/환경적 요인이 미치는 정도를 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유전적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과변수에 관

해 같은 가구 내에 속한 자녀 상관계수를 추정한다. 특히 환경 요인을 공유된/비공

유된 환경으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갖는다. 지난 25년 동안 

축적된 한국노동패널에서 쌍둥이 데이터를 구축하여 쌍둥이와 쌍둥이가 아닌 형

제자매의 자녀 상관계수를 추정하여 공유된 환경이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인식 외(2023)에서 제시한 가족관계

행렬(FRM)을 활용하면 쌍둥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고 1970년생 이후 쌍둥이 167

쌍(334명)을 쌍둥이 데이터로 구축하여 쌍둥이의 사회경제적 성과 유사성을 쉽게 

측정할 수 있다. 둘째, 쌍둥이 그룹을 처리군, 나이 차이 1~5세인 자녀를 비교군

으로 설정하고 2단계(가구-자녀) 회귀모형을 설정한다.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통

제하였을 때 교육수준의 급내상관계수(ICC)는 0.51로 가장 높다. 나이 차이가 많

은 형제자매일수록 ICC 값이 줄어든다. 나이 차이=5세이면 ICC=0.31이다. 셋째, 

임금(자영업자는 소득)으로 측정된 노동시장 성과 역시 동갑이 쌍둥이 자녀그룹에

서 ICC=0.81로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한다. 나이 차이=1세인 자녀그룹에서는 

0.45 그리고 나이 차이=5세인 자녀그룹에서 임금 유사성은 0.38까지 감소한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나이 차이가 적은 자녀일수록 공유된 환경 요인이 증가하

고 이러한 공유환경 요인의 크기가 자녀 간 사회경제적 성과 유사성에 기여하고 

있다.9) 다만 나이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녀 간 성과 유사성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KLIPS 데이터

9) 본 실증분석에서는 유전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환경요인의 효과만 분석하고 공유/비
공유된 환경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자녀 상관성(유사성)은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환경적 요인 중에서는 공유된 환경이 비공유된 환경보다 크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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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쌍둥이 연구는 대상 그룹을 따로 

표집하여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5년 동안 같은 가구-개인을 조사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자연스럽게 쌍둥이 출산을 관찰할 수 있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KLIPS의 파생데이터로 쌍둥이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

용하는 새로운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는 기여가 있다. 

둘째, 유전적 유사성이 동일한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선택한 분석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공유된 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형

제자매간 나이 차이가 적을수록 초기 어린 시절의 공유된 환경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공유된 환경은 청소년기-성인기를 거쳐 사회경제적 성과의 유사

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모 배경에 따른 개인 간 사회경제적 지

위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최근 사회적 현상 아래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공유된 

환경을 정책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소외계층에 대한 유아 학비 및 보육료 지

원 및 시설 제공을 통해 출발점부터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청소년기에는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환경 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

한 정책적 노력은 교육적 성취를 통한 취업ㆍ임금ㆍ사회적 지위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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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 Outcomes : Using Twins 

Data from KLIPS

Min, Insik 

This study analyzes how genetic and environmental factors impact an 

individual’s socioeconomic outcomes. By controlling for genetic variability, 

we estimate the sibling correlation for outcome variables among children 

within the same household. Distinct from prior research, this study 

differentiates between shared and non-shared environmental factors. We 

construct twin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KLIPS), built 

over the past 25 years, and compare the sibling correlation between twins 

and non-twin sibling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reating the twin 

group as the treatment group and siblings with age differences of 1~5 

years as the control group, the sibling correlation for educational 

outcomes in the twin group is the highest at 0.51. In contrast, when the 

age difference is 5 years, the ICC is the lowest at 0.31. Second, labor 

market outcomes, measured by wages, also have the highest ICC in the 

twin group at 0.81. It steadily decreases to 0.45 when the age difference 

is 1 year and 0.38 when it is 5 years. Through this study, we propose a new 

research topic using twin data constructed from KLIPS data,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shared environments on individual socioeconomic 

outcomes. Targeted policies emphasizing shared experience during early 

childhood can help bridge the gaps in employment, wages, and social 

status among individuals.

Keywords : genetic factors, shared environment, twins, KLIPS, socioeconomic 

outcomes


